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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농업 디지털전환 성과,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한다
- 감귤 계수·과실 추정 기술 특허 출원…‘제주DA’플랫폼 연계 서비스화 목표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이 ‘제주농업 디지

털전환(DX) 기반 구축 사업’을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(AI) 기

반 핵심기술 2건에 대해 특허 출원을 추진한다. 

 ❍ 공공이 축적한 디지털 농업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

‘공공기술 주권’을 확보하고, 기술 고도화와 산업 확산의 

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.

❏ 출원 대상은 항공영상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감귤원 내 나무 

개체를 식별·계수하는 기술과, 다양한 광학 정보로 감귤 열

매의 수와 크기를 추정하는 지능형 센싱 기술이다.

 ❍ 첫 번째 기술은 항공영상과 농업 데이터를 분석해 과원별 식

재 현황과 공간 분포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식이다. 데이터 

기반의 체계적인 농가 관리 지표 도출이 가능해지며, 기존 

현장 조사보다 효율성과 객관성이 높다. 검증 결과에서도 실

측 데이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

했다. 

 ❍ 두 번째 기술은 다각도 영상 분석과 보정 모델을 통해 중복 

데이터를 제거하고 실제 과실 상태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. 

검증 단계에서 실제 수치와 유사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.



 ❍ 두 기술 모두 수작업 중심의 기존 조사 방식을 데이터 기반 

분석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❏ 농업기술원은 두 기술을 제주도가 구축한 디지털 농업 플랫폼 

‘제주DA’와 연계해 서비스화할 경우, 농가 맞춤형 분석과 

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져 데이터 기반 농정의 정밀도가 

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

 ❍ 공공이 개발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술 유

출을 방지하고, 향후 민간 협력 및 산업화 과정에서도 공공 

주도권을 유지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‘데이터-기술-정책’

이 선순환하는 디지털 농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 마련

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❏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이번 특허 출원은 제주농업 디

지털전환 성과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출발점”이라며 

“‘제주DA’ 플랫폼과 연계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

고,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

겠다”고 말했다.

❏ 농업기술원은 12월까지 선행기술 조사, 타당성 검토, 지식재산

진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허 출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 

특허 등록 이후에는 기술 실용화와 확산 전략도 함께 마련할 

방침이다.


